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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음료 시장은 식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

년 11.6%에서 2014년 12.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높은 소비율을 차지한

음료는 탄산음료, 과채음료, 커피음료 순으로 나타났고, 우

유류를 제외한 가공음료 소비량은 하루 평균 183.1 mL로

조사되었다. 가공음료 소비시장의 확대는 고가의 테이크

아웃 카페 음료에 대한 가격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저렴

한 가격이지만 테이크아웃 카페음료와 유사한 맛을 가지

는 편의점 음료를 소비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고, 가공음료의 섭취를 통해 기분전환과 피로를 해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2

그러나 과다한 당류 섭취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이며

피로를 해소시켜주는 듯 하지만 인슐린 분비 자극이 혈당

을 저하시켜 더 피곤한 상태로 만들 수 있고,3 에너지로 사

용하고 남은 당류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혈당 및 고혈압을 높여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요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umption behaviors of sugar-sweetened beverages and

blood lipid profil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of adults in Incheon. Methods: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19 to 64

year old adults residing in Incheon who visited for the purpose of a health examination at D hospital. A total of 110 subjects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to allow their health examination records to be used at D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thropometric data, and blood lipid profiles were collected from

health examination record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0.0 program. Results: In the factor analysis,

food-related lifestyl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factors: planned purchase seeking, taste seeking, well-being seeking,

and convenience seeking. Using the K-average clustering method, food-related lifestyles of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health and rationality-oriented group (HRG) and convenience purchase-oriented group (CPG). Average total

scores of sugar-related nutrition knowledge in the HRG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CPG, and average scores

of consumption habits regarding sugar-containing foods in the HRG we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HRG. When

subjects chose sugar-sweetened beverages, the CPG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of checking food labeling

and considering nutrition compared to the CPG. Drinking frequency of carbonated beverages in the CPG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HRG. Conclu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gar-related nutrition knowledge and

consumption habits of sugar-sweetened beverages between the two food-related lifestyle groups. These results could be

useful for establishing guidelines for reducing consumption of sugar-sweetened beverag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sugar-related nutrition education by considering the food-related lifestyles of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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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고되었다.4,5 또한 가당음료 중 탄산음료는 pH가

낮아 치아침식 및 치아의 법랑질 부식 등6,7의 건강상의 문

제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판 음료 한

병의 평균 당류 함량은 21.0 g (0~45.0 g)로, 1회 제공량 당

당류의 함량이 높은 음료는 유음료 26.6 g, 탄산음료 25.0

g, 과채음료 21.5 g, 과채쥬스 20.0 g, 혼합음료 17.3 g, 액

상커피 13.7 g 순이었고,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가당음

료 1캔만 마셔도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 권장

량인 25 g 중 84%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다.8 이러한 이

유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당음료 섭취 증가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우려하였고, 당류 섭취 증가 문제에 대

한 대책으로 2007년 가공식품에 당 함량 표시 의무화를 실

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 섭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9,10

라이프스타일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활동, 기호, 특성, 가

치관, 취미 등에 의해 구체화되는 생활방식을 의미하며,11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양식과 소비행동 간의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식생활은 먹는

일이나 먹는 음식에 관한 생활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급

격하게 경제력,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식생활 양식과 입맛은 서구화, 유기농 식품의 관심도가 높

아지는 등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12 이와 같이, 식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 반영, 음식소비, 구매 및 식사방법,

외식 등에 대한 가치와 문화에 관한 라이프스타일은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로 개념화되었고,13,14 이를 응용화하여

식품 소비실태와 성향 등과 관계 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15,16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시대 흐름에 따른 소비행동을

보이는 요인으로, Lee의 연구17에서 BMI에 따른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의 차이 비교 결과, 정상체중은 건강추구형을,

과체중과 비만체중은 미식추구형과 서양음식추구형의 식

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였고, Hwang와 Huh연구18에

서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체중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가 정상체중 보다 높다고 보고되었다.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당의 과도한 섭취는 비만을 유발하며 중성

지방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미식·편의·서양음식추

구형과 같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건강상태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국내 음료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커피, 차류 등으로 한정되어 선호도와

섭취빈도, 메뉴 선택 속성과 소비행동에 관한 실태조사19

또는 음료전문점 마케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연

구20,21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군집별 음료 소비에 관한 행동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Kim과 Kim의 연구22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 등의 연구16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가당음료 소비행동

과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더불어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과 비만도 평가 및 혈중지질 농

도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 추구성향에 따른 군집별 신체계측치를 통한

비만도 평가와 혈중지질 농도, 당 관련 영양지식, 가당식품

소비습관, 가당음료 소비행동 및 섭취빈도에 대하여 조사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당음료 섭취 저감

화를 실천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성인 중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 D병원 검진센

터에 국가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연구 참여와 건

강검진 기록 제공에 동의한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참여 동의자 110명 중 건강검진 기록 제공 미동의자 8명

은 설문조사만을 실시하였고, 설문지 110부 수거 후 불성

실하게 답한 3부를 제외한 107부 (97.2%)를 최종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단, 혈중지질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항고혈압제와 지질강하제, 다른 약물 복용자, 심혈관계

질환 병력자, 고지혈증 가족병력, 설탕 알레르기가 있는 조

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160527-6A).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23-25를 참고하여 구성

하였고,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설문 내용을 수

정 및 보완하였다. 예비조사 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타당

도를 평가하기 위해 20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고,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수 추출은 고유

값 (eigen value) 1 이상,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적재량이 낮은 4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예비조

사 후 타당도 분석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20문항은 16

문항으로, 가당식품 소비습관 9문항은 8문항으로, 가당음

료 소비행동 중 가당음료 선택 시 고려사항은 7문항에서 6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설문지는 일반사항

5문항,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16문항, 당 관련 영양지식 10

문항, 가당식품 소비습관 8문항, 가당음료 소비행동 및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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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빈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형태는 자기기입식으

로 구성하였고,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가당식품 소비습관

과 가당음료 선택 시 고려사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당 관련 영양지식은 정답이면 1점, 오답 또

는 모름이면 0점으로 평가하여 10점을 만점으로 하였고,

가당식품 소비습관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가당식품을 좋아하는 소비습관을 보이는 것으로 하

였다. 가당식품 소비습관 항목의 Cronbach’s alpha값은

0.733, 가당음료 선택 시 고려사항은 0.666이었다.

신체계측치와 혈중지질 농도에 관한 자료수집은 연구

대상자들의 건강검진기록을 이용하였다. 신체계측치 중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자동신장체중계

(BSM 330, Korea)로 측정하였고, 성인비만 기준에 따라

18.5 kg/m2~22.9 kg/m2는 정상, 23 kg/m2~24.9 kg/m2는 과

체중, ≥ 25.0 kg/m2은 비만으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허리둘

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복부비만 기준에 따라

남성 ≥ 90 cm, 여성 ≥ 85 cm은 비만으로 판정하였다.26 혈

액채취는 8시간 이상 금식 후 실시하며, 채혈한 혈액은 원

심분리기 (MF 300, Korea)를 이용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생화학분석기 (A15,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

항목은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저밀도 지단

백 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과 중성지방 (triglyceride, TG)이었으

며, 혈중지질 농도의 정상범위는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따

라 TC ≤ 200 mg/dL, LDL-C ≤ 130 mg/dL, HDL-C ≥

60 mg/dL, TG ≤ 150 mg/dL으로 하였다.27

통계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ver.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

계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여 요

인분석을 실행하였고, 요인수 추출은 eigen value 1이상,

요인적재치는 0.5 이상으로 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였다.28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 유사성 정도에 따른 동질적 집단의 군집화 분

류는 K-평균 군집분석에 의해 이루어졌고, 군집별 검증을

위해 χ2-test와 stu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

증은 p < 0.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결 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Kaiser-Meyer-Olkin (KMO)은 0.784, Bartlett의 유의확률

은 0.000으로서 모형은 적합하게 나타났고, 공통성은 16개

문항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

명되는 변수의 분산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기고유값 합이 1 이상인 성분을 확인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각 요인의 요인적재치는 0.5 이상으

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설명력은 66.0%로 나타났다. 

요인 1 계획구매성향은 계획적인 구매 행동을 의미하는

5문항들로 구성되었고, eigen value는 2.950, 설명력은

Table 1.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ubjects’ food-related lifestyles

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ronbach’s

α

Planned 

purchase 

seeking

I check food additives when buying foods. 0.846

2.950 18.435 0.826

I check the ingredients of foods when buying foods. 0.818

I make a list before food shopping. 0.683

I buy foods after comparing stores or products. 0.663

I do not buy brands that are not familiar to me. 0.584

Taste seeking

I make an effort to eat the food that has ever been heard around. 0.841

2.842 17.763 0.849
I tend to buy new foods looking delicious. 0.827

I like to try eating new foods. 0.823

I tend to accept trend of foods easily. 0.819

Well-being 

seeking

I am interested in organic foods or well-being foods. 0.866

2.454 15.337 0.802I frequently use health food, natural food, and organic food. 0.808

I tend to consider rather nutrition and health than taste when eating foods. 0.682

Convenience 

seeking

I tend to eat instant foods frequently. 0.748

2.321 14.505 0.747
I like to prepare meals and to eat within a short time. 0.739

When I am busy, I eat bread or milk. 0.732

I frequently buy cooked foods at department stores, supermarkets, etc. 0.706

KMO = 0.784, Total cumulative = 66.038, χ2 = 764.604, df = 120, p = 0.000



328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음료 소비 및 혈중지질

18.4%, 신뢰도 계수는 0.826으로 나타났다. 요인 2 맛추구

성향은 식품과 음식의 선택 시 맛 추구와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4문항들로 구성되었고, eigen value는 2.842, 설

명력은 17.8%, 신뢰도 계수는 0.849로 나타났다. 요인 3

웰빙추구성향은 건강과 관련된 식품 소비행동을 의미하

는 3문항들로 구성되었고, eigen value는 2.454, 설명력은

15.3%, 신뢰도 계수는 0.802로 나타났다. 요인 4 간편추구

성향은 식품 소비 시 간편성과 편리성을 의미하는 4문항들

로 구성되었고, eigen value는 2.321, 설명력은 14.5%, 신

뢰도 계수는 0.747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에
 

따른
 

군집분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을 고려하고 유사한 특성

을 가진 대상자끼리 그룹화하기 위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

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는 2~4로 정하

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군집의 수를 2개로 분

석하는 경우가 균형성과 내용관련성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

이고 설득력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의 요인 점수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

군집 1은 식품을 계획적으로 구매하며 건강한 식품을 소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였으나 간편성과 편리성 위주의

식품소비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비교적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집단을 건강·합리지향 그룹으로 명명하였고, 표

본 수는 48명이었다. 군집 2는 식품 소비 시 간편성과 편리

성에 높은 식품소비 라이프스타일을 보였기 때문에 이 집

단을 편의구매지향 그룹으로 명명하였고, 표본 수는 59명

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맛추구성향은 두 군

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맛을 추구하는

성향은 편의구매지향 그룹이 건강·합리지향 그룹보다 높

은 경향을 보였다 (p = 0.05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에 따라 분류된 건강·합

리지향 그룹과 편의구매지향 그룹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

하였다 (Table 3). 건강·합리지향 그룹 (남성 29.2%, 여성

70.8%)과 편의구매지향 그룹 (남성 39.0%, 여성 61.0%)의

평균연령은 40.4세와 37.8세이었으며, 대상자 중 기혼율은

58.3%와 54.2%이었다. 신체계측을 통하여 비만도 평가를

실시하여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MI를 통

한 비만도 평가 결과 과체중 이상은 건강·합리지향 그룹

23명 (50.0%)과 19명 (33.9%)로 나타났고, 허리둘레를 통

한 비만도 평가 결과 비만수준의 건강·합리지향 그룹과 편

의구매지향 그룹은 16명 (34.8%)과 21명 (37.5%)이었다.

대학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대상자는 건강·합리지

향 그룹의 56.2%와 편의구매지향 그룹의 64.4%이었고, 직

업은 건강·합리지향 그룹의 89.6%와 편의구매지향 그룹의

93.2%가 갖고 있었으며 전문직, 사무직 순으로 많은 직업

종류를 보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혈중지질
 

농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에 따른 대상자들의 혈중 TC,

LDL-C, HDL-C과 TG의 평균 농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군집의

혈중지질 평균 농도는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따라 모두 정

상 수준이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당
 

관련
 

영양지식

두 군집의 당 관련 영양지식 총점은 Table 5와 같이, 건강

·합리지향 그룹 6.3점이 편의구매지향 그룹 5.3점보다 유

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p < 0.05). 전체 문항 중 정

답률의 차이를 보인 문항은 무가당 주스에는 당이 없다로,

건강·합리지향 그룹의 81.2%가 정답을 맞춘 반면 편의구

매지향 그룹은 55.9%가 정답을 맞추어 두 군집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전체 연구대상자의 가장 높은 정답률을 획득한 문항은

과일, 꿀, 고구마, 단호박 등 자연식품 속에는 당이 함유되

어 있다 87.9%와 당류의 과잉섭취 시 당뇨병, 심혈관계 질

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82.2%이었고, 가장 낮은 정답률을

획득한 문항은 당은 1 g 당 9 kcal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18.7%와 WHO는 당 섭취를 총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한

Table 2. Result of cluster analysi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Variables
Health and rationality-oriented 

group (n = 48)

Convenience purchase-

oriented group (n = 59)
t-value

Planned purchase seeking  3.5 ± 0.61) 2.3 ± 0.5  10.633***

Taste seeking 3.1 ± 0.9 3.4 ± 0.7  -1.954

Well-being seeking 3.5 ± 0.6 2.6 ± 0.7  7.127***

Convenience seeking 2.6 ± 0.7 3.3 ± 0.7  -5.101***

1) Mean ± SD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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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을 사용한다 32.7% 순으

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가당식품
 

소비습관

가당식품에 대한 군집별 소비습관의 차이는 편의구매지

향 그룹 24.4점이 건강·합리지향 그룹 19.7점 보다 가당식품

을 좋아하는 높은 소비습관을 보였고 (p < 0.001), 가당식품

에 대한 소비습관 중 생과일보다는 생과일주스를 자주 마

신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6). 유의한 차이를 보인 7문항 중 평소 달게 먹는 편이다와

식품을 고를 때 영양표시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편이다 (역

코딩)는 편의구매지향 그룹이 건강·합리지향 그룹보다 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nthropometric data of cluster typ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Variables
Health and rationality-

oriented group (n = 48)

Convenience purchase-

oriented group (n = 59)
χ
2 or t value

Average age (year) 40.4 ± 9.71) 37.8 ± 11.1 1.265

Gender

Male 14 (29.2)2) 23 (39.0)
1.127

Female 34 (70.8) 36 (61.0)

Obesity assessment

BMI

Normal

Overweight

Obesity

 3 (6.5)

20 (43.5)

23 (50.0)

 5 (8.9)

32 (57.1)

19 (33.9)

2.696

Waist circumference

Normal

Obesity

30 (65.2)

16 (34.8)

35 (62.5)

21 (37.5)
0.081

Marital status

Single 20 (41.7) 27 (45.8)
0.180

Married 28 (58.3) 32 (54.2)

Education level

Less than middle school 1 (2.1) 3 (5.1)

5.152
High school 20 (41.7) 18 (30.5)

University 23 (47.9) 34 (57.6)

Graduate school 4 (8.3) 4 (6.8)

Occupation

Professionals 21 (43.8) 28 (47.5)

4.116

Company employee 11 (22.9) 16 (27.1)

Self-employed 2 (4.2) 4 (6.8)

Laborer 3 (6.2) 5 (8.5)

Housewife 5 (10.4) 4 (6.8)

Etc. 6 (12.5) 2 (3.4)

Monthly income (10,000 won)

< 150 11 (22.9) 10 (16.9)

3.525

150 ≤ ~ < 300 24 (50.0) 39 (66.1)

300 ≤ ~ < 450 5 (10.4) 5 (8.5)

450 ≤ ~ < 600 2 (4.2) 2 (3.4)

≥ 600 6 (12.5) 3 (5.1)

1) Mean ± SD 2) n (%)

Table 4. Blood lipid levels of cluster typ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Variables (mg/dL)
Health and rationality-

oriented group (n = 53)

Convenience purchase-

oriented group (n = 44)
t value

Serum total cholesterol  186.0 ± 5.31) 187.4 ± 4.6 -0.200

Serum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101.2 ± 5.1 102.5 ± 4.1 -0.196

Serum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62.4 ± 2.1  61.6 ± 1.8  0.287

Serum triglyceride  119.0 ± 12.6  122.8 ± 12.6 -0.209

1) Mean ± SE 



330 /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음료 소비 및 혈중지질

우 유의하게 높은 가당식품에 대한 소비습관을 보였다 (p <

0.001). 나머지 5문항 단 음식을 좋아한다, 빵을 먹을 때 잼,

크림치즈 등을 발라 먹는다, 흰 우유보다는 초코우유 등의

가공우유를 자주 마신다, 물보다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 (p

< 0.01)와 초콜렛, 사탕, 카라멜, 젤리를 자주 먹는다 (p <

0.05) 또한 편의구매지향 그룹이 건강·합리지향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가당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습관을 보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가당음료
 

소비행동

두 군집 간의 가당음료 소비행동에 관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평소 가당음료의 섭취시기는 건강·

합리지향 그룹 중 6.2%가 수시로 4.2%가 물 대신 섭취하

는 반면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22.0%가 수시로 11.9%가 물

대신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군집 간에 평소 가당음료

섭취시기에 대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가당음료 구매 전 식품표시사항 확인 빈도는 건강·합리지

향 그룹 2.7점이 미각편의형 그룹 2.0점보다 유의적으로

더 자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평소 가당음료의 구매장소, 섭취장소와 함께 섭취하는

사람에 관한 군집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건강·합리지향 그룹은 직장 (41.7%)과 베이커리 및

커피전문점 (20.8%)에서 직장동료 (29.2%) 또는 가족

(18.8%)과 함께 섭취하였고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직장

(49.2%)과 집 (18.6%)에서 직장동료 (33.9%) 또는 혼자

(33.9%)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건강

·합리지향 그룹보다 대체로 가당음료를 혼자 수시로 섭취

하는 소비행동을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그룹 간에 가당음료의 선택속성 정도의 차이를 조사

한 결과 (Fig. 1), 건강·합리지향 그룹 3.3점이 편의구매지

향 그룹 2.7점보다 영양적인 부분을 유의적으로 높게 고려

Table 5. Nutrition knowledge of cluster typ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Variables

Health and 

rationality-oriented 

group (n = 48)

Convenience 

purchase-oriented 

group (n = 59)

χ2 or t

value

Sugar provides energy of 9 kcal per gram. 9 (18.8)1) 11 (18.6) 0.000

If you eat too much of sugar, the surplus is laid down as fat. 38 (79.2) 39 (66.1) 2.239

WHO recommends a sugar intake should be 10% of your total calories. 17 (35.4) 18 (30.5) 0.290

The brain uses only glucose as a source of energy. 20 (41.7) 15 (25.4) 3.173

Sugars in natural foods are faster in digestion and absorption than sugars in processed foods. 16 (33.3) 21 (35.6) 0.060

Processed food should make an indication of their sugar content in nutrition labeling system 

compulsory.
36 (75.0) 40 (67.8) 0.667

Natural foods as fruits, honey, sweet potatoes, pumpkin, and etc. contain sugar. 45 (93.8) 49 (83.1) 2.839

Unsweetened juice contains no sugar. 39 (81.2) 33 (55.9)  7.708**

People with diabetes should never consume sugar. 37 (77.1) 40 (67.8) 1.131

Excessive intake of sugars can lead to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43 (89.6) 45 (76.3) 3.212

Average scores 6.3 ± 1.92) 5.3 ± 2.3 2.390*

1) n (%) 2) M ± SD 
*p < 0.05 by student t-test, **p < 0.01 by chi-square test

Table 6. Consumption habits regarding sugar-containing food of cluster typ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Variables

Health and 

rationality-oriented 

group (n = 48)

Convenience 

purchase-oriented 

group (n = 59)

t value

I like sweet food. 2.7 ± 1.01) 3.4 ± 0.9  -3.558**

I usually eat sweet. 2.3 ± 0.8 3.0 ± 0.9  -4.303***

When I buy food, I check the nutrition labeling on the wrapping paper and buy it. 2.8 ± 0.9 3.8 ± 0.7  -6.159***

I often eat chocolate, candy, caramel, and jelly. 2.3 ± 0.9 2.8 ± 1.0  -2.568*

When I eat bread, I eat to put jam, cream cheese, etc. 2.6 ± 1.0 3.2 ± 1.0  -2.976**

I often eat processed milk such as chocolate milk rather than white milk. 2.2 ± 0.8 2.8 ± 1.1  -2.756**

I drink beverages more often than water. 2.2 ± 0.8 2.8 ± 1.1  -3.099**

I drink fruit juice more often than fruit. 2.5 ± 0.9 2.7 ± 0.9 -1.377

Average total scores 19.7 ± 4.5 24.4 ± 4.7  -5.284***

1) M ± SD
*p < 0.05, **p < 0.01,*** p < 0.001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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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그러나 가당음료 선택

시 맛, 가격, 열량, 광고와 포장에 관하여는 건강·합리지향

그룹과 편의구매지향 그룹이 비슷한 비중을 두고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가당음료
 

섭취빈도
 

두 군집간의 가당음료 종류에 따른 섭취빈도는 Table 8

과 같이 차이가 나타났다. 탄산음료의 경우, 건강·합리지향

그룹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56.2%,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1주일에 1~3회 마신다 45.8%로 나타나 편의구매지향 그룹

이 유의하게 높은 섭취빈도를 보였고 (p < 0.05), 설탕, 우

유 등의 부재료가 혼합되어 있지 않은 아메리카노 커피음

료의 경우는 건강·합리지향 그룹은 하루 1회 이상 섭취한

다 41.7%,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39.0%의 응답률을 보이며 건강·합리지향 그룹이 유의적으

로 높은 섭취빈도를 보였다 (p < 0.05).

Fig. 1. Selection attributes for sugar-sweetened beverages of clus-

ter typ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p < 0.01 by Student

t-test.

Table 7. Consumption behaviors of sugar-sweetened beverages of cluster typ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Variables
Health and rationality-

oriented group (n = 48)

Convenience purchase-

oriented group (n = 59)
χ
2 or t value

Place of usual purchase

Convenience store 13 (27.1)1) 21 (35.6)

6.698

Large retailer 24 (50.0) 16 (27.1)

Fast food store 1 (2.1) 4 (6.8)

Bakery and coffee shop 8 (16.7) 13 (22.0)

Others 2 (4.2) 5 (8.5)

Place of usual drinking

Home 5 (10.4) 11 (18.6)

8.103

Workplace 20 (41.7) 29 (49.2)

Fast food store 6 (12.5) 6 (10.2)

Bakery and coffee shop 10 (20.8) 3 (5.1)

On the move 5 (10.4) 9 (15.3)

Others 2 (4.2) 1 (1.7)

Time of usual drinking 

Instead of water 2 (4.2) 7 (11.9)

11.248*

After exercise 3 (6.2) 2 (3.4)

Snack time 17 (35.4) 21 (35.6)

Frequently 3 (6.2) 13 (22.0)

Eating out 13 (27.1) 12 (20.3)

Others 10 (20.8) 4 (6.8)

A person who drinks together

Family 9 (18.8) 8 (13.6)

7.404

Friends 13 (7.1) 11 (18.6)

Work colleagues 14 (29.2) 20 (33.9)

Alone 9 (18.8) 20 (33.9)

Others 3 (6.2) 0 (0.0)

Check food labeling 2.7 ± 0.92) 2.0 ± 0.7 4.743***

1) n (%) 2) M ± SD

*p < 0.05 by chi-square test, ***p < 0.001 by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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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된 가당음료 유형 중 섭취빈도가 가장 높은 음료 (일

주일에 4회 이상)는 건강·합리지향 그룹의 경우 아메리카노

커피음료 47.9%이었고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믹스커피음료

42.4%로 나타났으며, 섭취빈도가 가장 낮은 음료 (일주일에

3회 이하)는 건강·합리지향 그룹의 경우 전통음료 93.8%이었

고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과채음료 91.5%로 나타났다. 

고 찰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과도한 당 섭취 현상

은 비만, 고중성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 원인으

로 주목되었고 2016년도에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이 발표되며 매년 증가하는 당 섭취에 대한 저감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당 함량이 높은 대표식품 중

음료에 대한 소비실태를 인천지역 성인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추구성향에 따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D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

은 인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

구성향에 따라 군집별로 유형화하였고 이에 따른 당 관련

영양지식, 가당식품 소비습관, 가당음료 소비행동 및 섭취

Table 8. Frequency of sugar-sweetened beverages intake of cluster type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s

Variables
Health and rationality-

oriented group (n = 48)

Convenience purchase-

oriented group (n = 59)
χ
2 value

Carbonated drinks

1 time and over per day 3 (6.2)1)  7 (11.9)

7.902*
4 ~ 6 times per week 1 (2.1)  6 (10.2)

1 ~ 3 times per week 17 (35.4) 27 (45.8)

Nearly do not drink 27 (56.2) 19 (32.2)

Milk and dairy products drinks

1 time and over per day 5 (10.4)  6 (10.2)

2.462
4 ~ 6 times per week 4 (8.3) 4 (6.8)

1 ~ 3 times per week 27 (56.2) 26 (44.1)

Nearly do not drink 12 (25.0) 23 (39.0)

Fruit/vegetable juice

1 time and over per day  5 (10.4) 1 (1.7)

6.179
4 ~ 6 times per week 3 (6.2) 4 (6.8)

1 ~ 3 times per week 18 (37.5) 33 (55.9)

Nearly do not drink 22 (45.8) 21 (35.6)

Fermented beverage

1 time and over per day  5 (10.4) 4 (6.8)

0.923
4 ~ 6 times per week 3 (6.2) 5 (8.5)

1 ~ 3 times per week 16 (33.3) 23 (39.0)

Nearly do not drink 24 (50.0) 27 (45.8)

Americano coffee

1 time and over per day 20 (41.7) 18 (30.5)

9.216*
4 ~ 6 times per week 3 (6.2)  7 (11.9)

1 ~ 3 times per week 17 (35.4) 11 (18.6)

Nearly do not drink  8 (16.7) 23 (39.0)

Mixed coffee

1 time and over per day  9 (18.8) 19 (32.2)

3.602
4 ~ 6 times per week 4 (8.3)  6 (10.2)

1 ~ 3 times per week 11 (22.9) 14 (23.7)

Nearly do not drink 24 (50.0) 20 (33.9)

Traditional drinks

1 time and over per day 0 (0.0) 1 (1.7)

2.159
4 ~ 6 times per week 3 (6.2)  7 (11.9)

1 ~ 3 times per week  7 (14.6)  6 (10.2)

Nearly do not drink 38 (79.2) 45 (76.3)

1) n (%) 

*p < 0.05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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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신체계측치와 혈중지질 농도를 조사하여 총 1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소비자의 식품 구매행

동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집단 구

성원의 생활양식과 행동에 있어 개개인의 소비행동의 이

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일부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 연구22는 식품에 대한 구매 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당음료 시장의 경우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과채음료를 선호하였고, 낮은 연령층은 탄산음료를 더 선

호하였으며, 커피음료는 성인 전체 연령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기 때문에2 본 연구는 가당음료에 대한

연구를 선행연구들16,19,20과 같이 대상자의 성인 연령층을

폭넓게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계획구매

성향, 맛추구성향, 웰빙추구성향과 간편추구성향의 4개 요

인이 도출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건강·합리지향 그룹과 편

의구매지향 그룹으로 군집화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에 관한 타당도 평가를 위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Won의

연구25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별 고유값과 설명력은 건강추구

형 5.479와 30.4%. 유행추구형 2.618과 14.5%, 미각추구

형 1.576과 8.8%, 편의추구형 1.195와 6.6%로 나타났다.

Oh와 Kim의 연구19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는데, 요인별 고유값과 설명력은 건강추구형 3.170

과 15.9%, 외식추구형 2.263과 11.3%, 맛추구형 2.221과

11.1%, 계획구매형 1.901과 9.5%, 편리성추구형 1.868과

9.3%로 나타났고, 외식추구형을 제외하고 분류된 요인들

은 대체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Lee 등

의 연구16에서는 음료선택행동을 건강·안전추구형, 심미·모

험추구형, 편의추구형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건강안전추

구집단, 식생활 고관심집단, 편의추구집단으로 군집을 도

출하였고, Kang과 Jo의 연구29에서는 대학생들의 가정대용

식 구매를 건강지향성, 안전지향성, 미각지향성, 편의지향

성, 경제지향성으로 요인을 추출하여 편의추구집단, 안전

추구집단, 건강추구집단으로 군집을 도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 된 군집형태와 유사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군집별 당 관련 영양지식 수준은

건강·합리지향 그룹이 편의구매지향 그룹보다 높은 영양

지식 수준을 보였다. Lee 등의 연구30에서는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중 건강지향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영양지식

수준이 높아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음료에 관한 영양

지식 수준을 연구한 Kim과 Kim22의 연구에서도 건강과 안

전을 추구하는 웰빙추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영양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편의성과 감각 위주의 메뉴를 선택하기

보다는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고31 편의식품의 섭취빈도가

적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32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

을 추구하는 집단일수록 건강에 관심이 있으며 영양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당식품에 대한 소비습관은 건강·합리지향 그룹이 편

의구매지향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소비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Kim의 연구22에서도 웰빙추

구집단이 편의추구집단보다 식품에 대한 좋은 소비습관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편의추구형

집단이 편리하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고 건강

보다는 가공식품 위주의 맛있고 자극적인 식품을 소비하

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건강·합리지향 그룹은 편의구매지향 그룹보다 가당음

료 선택 시 영양적인 부분을 유의적으로 더 고려하여 선택

하였고, 식품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빈도도 편의구매지향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합리지향 그룹이 편의

구매지향 그룹보다 영양지식 수준도 높으며 가당식품에

대한 좋은 소비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식품선택에 있어 건강한 소비태도를 가지고 있

는 경우는 영양정보를 활용하는데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am 등의 연구33와 영양표시 확인이 건강신념

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Jeong과

Ham의 연구34에서와 같이 편의구매지향 그룹은 건강하게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식생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가당음료 중 탄산음료의 섭취빈도는 건강·합리지향 그

룹의 경우 거의 마시지 않음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편

의구매지향 그룹의 경우는 1주일에 1~3회 마심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의 탄산음료 섭취빈도를 조

사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웰빙추구 집단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고, 편의추구집단에서는 1주일에 1~3회 마

신다고 답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22 특히 탄

산음료는 달콤하고 톡 쏘는 맛,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 때문

에 습관적으로 자판기나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섭취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35 탄산음료의 과다 소비로 인한 비만,

당뇨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을 섭취하거나 탄산수로

대체하여 섭취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 수 있는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영양지식 수준이 높고

건강한 식행동을 갖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6-39 본 연구 결과에서도 당 관련 영양지식이

증가할수록 가당식품 소비습관은 감소할수록 식생활 라

이프스타일 추구성향 중 계획구매성향과 웰빙추구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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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우며, 당 관련 영양지식이 감소할수록 가당식품 소비

습관은 증가할수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 중 편

의구매지향에 근접한 것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

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가당음료 섭취 저감화를 위해

서는 계획구매성향과 웰빙추구성향의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로 식생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단면조사연구는 혈중지질 농도 수집을 위해 국가건

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시기40와 혈중지질 농도와 가당음료

섭취가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을41-43

감안하여 약 2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하기에는 지역

과 표본수에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혈중지질 농도에 관한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 의의가 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

향에 따라 건강·합리지향 그룹이 편의구매지향 그룹보다

높은 당 관련 영양지식 수준과 가당식품에 대한 건강한 소

비습관을 보였으며, 긍정적인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행동

과 섭취빈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성인의 당 관련 영양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가당식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건강한 식생활 정착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을 길러줄 수 있는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 당 섭취가 점차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수 확대를 통해 가당음료

섭취 문제점에 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합리적이고 건강을 생각하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로 개

선할 수 있는 식생활 지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D병원에 건강검진을 목적

으로 방문한 인천지역 거주자 성인 107명을 대상으로 식

생활 라이프스타일, 당 관련 영양지식, 가당식품 소비습관,

가당음료 소비행동 및 섭취빈도를 알아보고,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 추구성향에 따른 당 관련 영양지식, 가당식품 소

비습관, 신체계측치와 혈중지질 농도간의 상관관계를 통

한 당 섭취 저감화와 건강한 가당음료 소비행동 개선을 위

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계획구매성향, 맛추구성향, 웰빙추구성향, 간편추구성향

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

향에 따라 군집분석을 통하여 2개의 집단으로 정하여 건강

·합리지향 그룹과 편의구매지향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에 따른 두 군집간의 비

만평가와 혈중 지질 농도는 유의한 관련 및 차이가 없었다.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추구성향에 따른 두 군집의 당 관련

영양지식 수준은 건강·합리지향 그룹이 편의구매지향 그

룹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문항 중 무가당 주

스에는 당이 없다는 항목에서 지식수준의 차이가 나타났

다. 가당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습관은 편의구매지향 그룹

이 건강·합리지향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생과일보

다 생과일 주스를 자주 마신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문

항에 대하여 편의구매지향 그룹이 가당식품에 대한 높은

소비습관을 보였다.

가당음료에 대한 소비행동을 조사한 결과, 건강·합리지

향 그룹은 편의구매지향 그룹보다 가당음료 선택 시 식품

표시사항 확인여부와 영양적인 면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당음료 중 탄산음료의 소비는

편의구매지향 그룹이 건강·합리지향 그룹보다 소비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가당음료 저감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건

강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로 개선함이 당 섭취를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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